
축 사

  경애하는 전 세계 불자 여러분!

오늘 부처님의 탄생과 성도, 열반을 기념하는 UN 베삭데이 기

념식을 이곳 태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

입니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 발전 이면에 자연환경의 파괴와 살

상무기 증가, 인종 갈등, 종교 간의 전쟁 그리고 세계경

제 불안으로 지구촌 인류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살아온 우리들 모두의 불행한 

삶의 결과입니다. 

부처님은 시방삼세의 모든 삼라만상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전체가 하나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온 우주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

의 생명이라는 가르침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

중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불제자들은 상좌부와 대승의 구분을 떠나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고통에 대해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합쳐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불교 지도자 여러분! 이번 제7차 UN 베삭데이를 통

해 부처님의 뜻이 세계인류 평화와 안녕, 그리고 지구위

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자비와 나눔의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

겠다는 굳은 발원으로 부처님 전에 서원합시다.

  끝으로, UN베삭데이 기념식를 준비하신 태국 국민과 

일본 영우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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